
제주지역의 1월 취업자 수가 1년

전보다 2000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

됐다. 하지만 코로나19 일상회복

후 제주를 찾는 내국인관광객이 역

대 최대치를 찍으면서 지난해 내내

증가세가 이어졌던 도내 취업자는

최근 정점을 찍고 증가폭이 둔화하

고 있다.

15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제주

도 고용동향 에 따르면 1월 도내

취업자는 39만1000명으로 전년 동

월 대비 0.5%(2000명) 증가했다.

이는 2021년 11월(2000명) 이후 14

개월만에 가장 적은 증가 규모다.

도내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과

11월에 역대 가장 많은 41만6000명

으로 정점을 찍은 후 12월(40만

8000명)에 이어 올해 1월까지 증가

폭이 점차 둔화하는 추세다.

1월 취업자를 연령대별로 보면

60세 이상 취업자가 8만8000명으로

1년 전보다 3.5%(3000명) 늘었다.

20대 취업자는 6.7%(3000명) 증가

한 4만8000명이었다. 30대(6만9000

명)와 50대(9만1000명)는 각각 0.3

%, 0.1% 늘었다. 40대 취업자는 1년

전보다 2.8%(3000명) 감소한 9만

3000명으로 집계됐다.

업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가 3만

4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.4%

(5000명)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.

농림어업 취업자는 10.4%(7000명)

감소한 5만7000명, 도소매숙박음식

점업은 3.1%(3000명) 감소한 9만

9000명으로 집계됐다.

취업시간대별로는 주당 36시간 미

만 취업자는 10만8000명으로 1년 전

보다 7.8%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자

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.6%로 1년

전(25.8%)보다 높아졌다. 반면 36시

간 이상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.3%

감소한 26만7000명으로 비중은 1년

전 71.0%에서 68.3%로 낮아졌다.

실업자는 1만2000명으로 1년

전보다 1000명 줄었다. 실업률은

3.1%로 0.1%포인트(p) 떨어졌다.

문미숙기자 ms@ihalla.com

제주지역 휘발유 가격이 8개월 만

에 경유 가격을 다시 넘어섰다.

1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

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3

시 기준 제주 주유소 휘발유 평균

판매가격은 리터(ℓ)당 1623.1원을

기록해 경유 가격(1621.4원)을 재

역전했다. 보통 휘발유는 경유보다

세금이 많이 붙어 비싼 편이다. 하

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

여파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도내

에서도 지난해 6월 8일 경유 가격

(2173 . 7원 )이 휘발유 가격

(2136.5원)을 추월한 이래 경유 가

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선 역전

현상이 계속 이어져왔다. 박소정기자

제주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

올랐던 최근 2년(2021~2022년)간

제주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취소

된 주택 4건 중 1건은 당시 역대

최고가(신고가)였던 것으로 드러

났다.

이들 계약 해제 건은 실제 거래

취소나 등록 착오로 인한 것일 수

도 있지만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례

없는 가격 급등기에 일부 투기세력

이 가격을 더 띄우기 위해 신고가

신고 뒤 거래를 취소한 경우도 있

었을 것으로 추정된다.

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

김선교 의원(국민의힘)이 국토교

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

면 2021~2022년(계약일 기준) 국토

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

주택거래 중 계약 해제는 전국적으

로 총 4만1020건에 이른다. 이 가운

데 17.7%(7280건)가 신고가 계약

후 해제된 것으로 드러났다. 국토

부는 2020년 2월부터 시세 조작으

로 인한 허위거래 차단을 위해 거

래 취소시 해제일자를 실거래가 공

개시스템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.

제주에선 2년간 383건(2021년

246건, 2022년 137건)이 계약 해제

됐고, 이 가운데 24.5%(94건)가 신

고가 계약 후 해제로 확인됐다. 이

는 서울(43.7%), 인천(26.4%) 다음

으로 높은 비율이다.

계약 해제는 실거래 신고 후 내용

을 잘못 적어 계약 해제 후 재신고

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일부는 집값

띄우기용으로 의심된다. 특히 2021

년은 제주시 연동에서 분양한 민간

아파트 분양가가 전용면적 84㎡ 기

준 9억4800만원으로 도내 역대 최

고가를 찍었던 시기다. 그 여파로

2021년 도내 민간아파트 평균분양

가는 ㎡당 657만원으로 전년(465만

원) 대비 41.3% 치솟기도 했다. 그

틈을 타 일부 투기세력을 중심으로

거래가격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허

위신고를 하는 등 의도적인 시장 교

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

제주 다음으로 신고가 계약 해제

비율이 높은 지역은 ▷경기 23.5%

▷대전 22.6% ▷부산 21.4% ▷대구

20.5% ▷충남 19.2% ▷세종 18.4%

순으로 나타났다. 문미숙기자

15일
코스피지수 2427.90

-37.74
▼ 코스닥지수 765.46

-14.12
▼ 유가(WTI, 달러) 79.06

-1.08
▼

살때 팔때 살때 팔때
환율(원) 1USD 1306.47 1261.53 1EUR 1403.57 1348.81

100 979.77 946.07 1CNY 196.64 177.92

2023년 2월 16일 목요일6 경 제

시린 바다로… 15일 기온이 뚝 떨어진 차가운 겨울날씨속에 제주시 도두동 해녀들이 시린 바다로 물질에 나서고 있다. 강희만기자 <이해성 한국예탁결제원 수석위원 경영학박사>

지난 회차에서 원금 손실 가능

성이 있는 금융상품이 금융투자

상품이고, 이는 증권과 파생상

품으로 나뉜다는 것을 알아보았

다. 자본시장법에서는 원금 내

에서만 손실 발생이 가능한 상

품을 증권으로, 원금을 초과한

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을

파생상품으로 구분한다. 그래서

증권 투자보다 파생상품 투자가

더 위험한 것이다.

증권은 채무증권, 지분증권,

수익증권, 투자계약증권, 파생

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 등으로

구성되고 파생상품에는 선도,

선물, 옵션, 스왑 등이 있다.

채무증권은 국채 지방채 회

사채 등 지급청구권이 표시된

증권으로, 일반적으로 채권을

말한다.

지분증권은 주권 신주인수권

증권 등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

분을 취득할 권리가 표시된 것

으로 주식이 대표적이다.

수익증권은 투자신탁 또는

신탁계약 등에 의해 발행되는

수익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 펀

드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.

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의

결과에 따라 손익을 받는 증권

을 말하는데, 국내에서 발행된

사례가 없었지만 유명가수 윤모

씨가 모델로 나서고 최근에 이

슈가 되었던 음악 저작권 공유

플랫폼인 뮤직카우 투자 상품

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

증권선물심의위원회가 결론을

내린 바 있다.

파생결합증권은 선물 옵션

등의 파생상품과 결합하여 그

결과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

것으로 ELS, DLS 등이 이에

해당한다.

증권예탁증권은 외국법인이

국내에서 주권 등을 상장할 때

발행하는 예탁증서로, 외국기업

이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하려면

원주를 자국의 보관기관에 예탁

하고 국내에서 예탁증서를 발행

해 상장한다. 외국법인이 국내

주식시장에서 발행하는 증권예

탁증권을 KDR(Korea Deposi-

tary Receipts)이라고 한다. 국

내기업이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

할 때는 ADR(American De-

positary Receipts), 유럽 증권

시장에서는 GDR(Global De-

positary Receipts), 일본 증권

시장은 JDR(Japan Deposi-

tary Receipts)을 발행한다.

파생상품은 추후 파생상품

편에서 알아보도록 한다.

알기 쉬운 금융 세금 이야기계약해제된 집 4건 중 1건은 역대 최고가

제주 취업자 증가폭 14개월만 최저


